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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etary habits of boarding high school students in Gangwon based on

gender and stress level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71 boarding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cted from 491

students from June 28 to July 20, 2011. The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completed using SPSS (ver. 19.0) for the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X2-test. The mean stress score was 23.7 out of 40, and male’s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s (p<0.05). The rates of having daily breakfast and dinner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ender (p<0.01), and the regularity of lun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ress level (p<0.05). Female

students consumed less flour based foods (p<0.01), carbonated drinks (p<0.01), juices (p<0.05) and functional drinks

(p<0.01) than male students, but male students consumed less cookies and breads (p<0.01). Dietary habits that boarding

high school students should improve were an unbalanced diet (38%), too much intake at once (17%) and prejudice against

foods (11%), and their primary value in dietary life was preference (33%), followed by staving off hunger (18%) and

pleasure (18%). The average level of interest in dietary life was 2.46 (on a Likert-type 3-point scale) and it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students (2.53) than male (2.40) (p<0.05). About 54% of students washed their hands before a meal

when they thought of it, but only 25% of students always scrubbed up. The regularity of breakfast and dinner, frequency of

snack intake, dietary habits that need to improve, intrest in dietary life, and washing hands before me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but not by stres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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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빠른 경제속도에 발맞춰 여성

의 사회진출이 증가되었고,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대두되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급식이 확대 실시

되었으며,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

학교 11,483교 중 99.9%인 11,476교에서 1일 평균 697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학교급식은 한 끼 제공의 단순행위가

아니라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준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식생활과 건강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람이 식품을 섭취하는 것, 즉 균형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최대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며 식품을 어떠한 방법으

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제 2의 성장기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장과 체중의 급격한 증가를 위해

적정한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하며(Diva 1982) 올바른 식습

관 형성과 바람직한 외식문화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

기이다(Lee 등 2005).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생활은 아침결식 및 경시경

향, 불규칙한 생활습관, 간식 및 외식의 빈도 증가,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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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선호, 편의주의적 식사형태 등 식습관에 따른 여러

가지 영양문제가 내재되어 있다(Ahn & Park 2001; Kweon

등 2002; Jung & Choi 2003; Lee 등 2005). 2011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12~18세 소아·청소년의 연령별 비만 유병율

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

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끼니별(아침, 점심, 저녁) 결

식율 조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아침식사의 결식율이 타 끼

니보다 5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저녁식사의 결식율은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양한

식품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리게 되

었지만 잘못된 식사방식, 편향되거나 지나친 영양섭취로 인

해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각종 생활습관병, 비만증 등의 질

병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Hwang 2008) 입시에 대한 중압

감과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

(Yon 등 2008)의 요인으로 인한 잦은 절식, 식사시간의 불규

칙 등의 잘못된 식습관 형성은 새로운 건강문제로 이어지고

있다(Jang 2005). 특히 하루 세끼를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생의 경우 통학생과는 다른 식생활 환경에 직면

해 있으므로 기숙사생의 생활 특성과 식생활 문제를 고려하

여 이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단 제공을 통해 충분

한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등 2007). 하지만 최근의 연구 중 기숙사생활을 하는 고등학

생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Yea 2007)는 미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강원도 지역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사

및 간식의 섭취 빈도, 식생활 가치 및 관심도 등 식습관 실

태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

생활 지도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으로 강원지역의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조·

중·석식 급식을 실시하는 6개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571명을 선택하였으며,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

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가기입방식에 의해 작성된 설

문지는 7월 20일까지 491부(회수율 86.0%)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식습관 평가를 위해 식사 및

간식의 섭취 빈도, 개선해야 할 식습관, 식생활 가치, 식생활

관심도, 식사 전의 손씻기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식

사의 섭취 빈도는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에 대해 명

목척도(전혀 먹지 않음, 주 2~3회 먹음, 주 4~5회 먹음, 매

일 먹음)로 조사하였으며, 간식 섭취 빈도는 분식류, 과자 및

빵류, 과일류, 탄산음료, 쥬스류, 기능성 음료류, 물류로 구분

하여 명목척도(전혀 먹지 않음, 하루 1~2회 먹음, 하루 3~4

회 먹음, 하루 5회 이상 먹음)로 조사하였다. 개선해야 할 식

습관 및 식생활 가치, 식사 전 손씻기는 명목척도로 응답하

도록 하였으며,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Likert형 3점 척도

(1=낮다, 2=보통이다, 3=높다)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조사하였고, 스트레스 경험 수준은

Go 등(1996)의 Perceived stress scale 49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10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Likert형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많이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측

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811

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문항 삭제시 Cronbach’s

alpha 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10문항 모두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9.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사 및 간식의

섭취 빈도, 개선해야 할 식습관, 식생활 가치관, 식사 전 손

씻기의 차이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X2-test)을 실시하였고, 성

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생활의 관심도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

설문조사의 유효표본 491명 중 성별에 응답한 학생은 482

명이었으며, 남학생이 228명(47.3%), 여학생이 254명(52.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Table 1>, ‘성

적에 만족하지 못한다’(3.12), ‘해야 할 공부량이 많다’

(2.79), ‘휴식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2.57)와 같이 학업에 관

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과 갈등이 있다’

(1.67), ‘친구관계에 갈등이 있다’(1.78)와 같이 주변인과의 관

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외모에 불만족스럽다’(p<0.05), ‘내

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p<0.01), ‘친구관계에 갈등

이 있다’(p<0.001) 및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Han & Cho(2000)의 연구에서도 여자 고등

학생(3.35)이 남자 고등학생(3.15)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10문항 각 4점에 대한 총점 40점

의 평균값(23.7)과 중위수(24)를 근거로 총점 24점 이상을 ‘높

은 군’(249명(52.0%)), 총점 23점 이하를 ‘낮은 군’(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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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으로 명명하고, 후속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식사의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끼니별 식사

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은 67%, 점심식사를 매일 하

는 비율은 86%, 저녁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은 75%로, 세끼

중 점심식사 결식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아침식사 결식 비

율이 가장 높았다. Yi & Yang(200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53.8%로 보고되었고, 서울시내 일

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매

일 아침식사를 하는 고등학생 비율이 50.7%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강원지역의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67%)가 높은 결과로 보아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더 규칙적으로 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에서는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 29.3%, 점심식사 결식률 5.8%, 저녁식사

결식률 5.8%로 보고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의 연령

범위가 12~18세로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자료이기에 정확

한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결식률이 다소 높았다.

아침식사는 남학생 135명(59.2%), 여학생 190명(74.8%),

점심식사는 남학생 194명(86.6%), 여학생 210명(85.7%), 저

녁식사는 남학생 178명(79.5%), 여학생 174명(71.6%)이 ‘매

일 먹음’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비율은 남

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높았지만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남학생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

타났다(p<0.01). 저녁식사의 경우 여학생(71.6%)보다 남학생

(79.5%)이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

를,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 체중을 줄이고자

저녁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한다는 Lee & Lee(2004)의 연구

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체중과 영양관리

에 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매끼 식사의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

과, ‘매일 먹음’은 비율이 아침식사의 경우 스트레스 낮은 군

154명(65.8%,) 높은 군 170명(68.3%), 저녁식사의 경우 스트

레스 낮은 군 171명(75.0%), 높은 군 183명(76.3%)로 조사

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의 규칙성에 유

의한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심식사를

매일하는 비율이 스트레스 낮은 군 83.0%, 높은 군 89.2%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스트레스가 아침과 저녁식

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이

점심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학생들의 의도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3. 간식의 섭취 빈도

간식의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

식류’는 79%, ‘탄산음료류’는 83%, ‘쥬스류’는 55%, ‘기능

성 음료류’는 67%의 학생이 ‘전혀 먹지 않음’으로 응답하였

으나, ‘과자 및 빵류’는 67%, ‘과일류’는 54%의 학생이 하

루에 1~2회 먹고 있으며, ‘물류’는 77%의 학생이 하루 3회

이상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 근처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분식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

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기숙사생들은 기

숙사 학교의 특성상 학교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 분식류보

다 빵이나 과자류처럼 보관이 용이하고 간단히 먹을 수 있

는 간식류를 선호하는 것이 차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탄산

음료 섭취비율이 17%로 낮은 것으로 보아 강원도 지역 기

숙사형 고등학교는 ‘학교 내 탄산음료 반입 및 판매금지’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증진대책(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및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국

<Table 1> Stress level of the items

Items
Gender Total (N=482)

Male (N=228) Female (N=254) t-value Mean±SD Median

Dissatisfaction with my grads 01.73±0.741) 1.61±0.77 1.680 3.12±0.94 3.0

Excessive studies 1.81±0.71 1.75±0.73 0.982 2.79±0.93 3.0

Not enough time for rest 2.24±0.88 0.36±0.95 -1.447 2.57±0.90 3.0

Dissatisfaction with my appearance 2.69±0.97 2.87±0.89 -2.128* 2.40±0.89 2.0

Unappreciated effort 2.97±0.99 3.25±0.89 -3.273** 2.34±0.83 2.0

Dis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16±0.86 2.13±0.81 0.309 2.30±0.91 2.0

Loneliness 2.32±0.81 2.36±0.85 -0.573 2.15±0.93 2.0

Uninteresting classes 2.50±0.91 2.64±0.89 -1.709 2.15±0.83 2.0

Conflicts with friends 2.23±0.87 2.55±0.89 -3.989*** 1.78±0.71 2.0

Conflicts with family 2.06±0.90 2.23±0.96 -1.938 1.67±0.75 2.0

Sum 22.68±5.25 23.75±5.27 -2.231* 23.27±5.28 24.00

1) Mean±SD, Likert-type 4-point scale: not at all=1, only slightly=2, distinctly=3, very much=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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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과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간식의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중

절대 먹지 않는 비율이 ‘분식류’(84.0%, p<0.01), ‘탄산음료

류'(88.8%, p<0.01), ‘쥬스류’(61.8%, p<0.05), ‘기능성 음료

류’(74.5%, p<0.01)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

은 이러한 간식류를 자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자 및 빵류’를 절대 먹지 않는 남학생의 비율

(28.9%)이 여학생(26.9%)에 비해 많으며 하루 1~2회 먹는

비율이 여학생(68.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스트레스 수준별 간식의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7가지

간식류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빈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간식류 섭취에 영향을 준

다고 보기 어려웠다.

4. 개선해야 할 식습관

조사 대상자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식습관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Table 4>, 편식(38%)과 많은 식사량

(17%), 음식에 대한 편견(11%)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으며, 기타 의견으로 급하게 먹는 것, 자주 버리는 것, 많이

남기는 것 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창지

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행동 연구(Lee 2008)에서 과

반수 이상이 편식을 한다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본 연구

에서 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결

과는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편식은 특정 음식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으로(Lee & Lee 2004) 영양적으로 불균형 상

태를 유발하므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가

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다양한 음식

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이 기호에 편

중된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심도있는 식생활 교육

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녀 모두 편식과 많은 식사량, 음

식에 대한 편견을 가장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 2,

3순위로 많았으나, 그 외 개선사항으로 남학생은 적은 식사

량(8.5%)과 잦은 결식(6.3%)을, 여학생은 식사보다 간식에

치중(9.7%)하는 것이라 답하여 성별에 다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개선해야 할 식습관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낮은 군은 적은 식사량과 불규

칙한 식사시간, 높은 군은 편식에 대한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Han &

Cho(2000)의 연구에서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학생(3.03)이

<Table 2> Frequency of meal intake

Meals
Gender Stress level

Male Female Total Lower group2) Higher group3) Total

Breakfast

Never 14(6.1)1) 10(3.9) 24(5.0) 12(5.2) 12(4.8) 24(5.0)

2~3 a week 34(14.9) 18(7.1) 52(10.8) 25(10.7) 28(11.2) 53(11.0)

4~5 a week 45(19.7) 36(14.2) 81(16.8) 43(18.4) 39(15.7) 82(17.0)

Everyday 135(59.2) 190(74.8) 325(67.4) 154(65.8) 170(68.3) 324(67.1)

Total 228(100.0) 254(100.0) 482(100.0) 234(100.0) 249(100.0) 464(100.0)

χ2-value 14.537** 0.690

Lunch

Never 0(0.0) 0(0.0) 0(0.0) 0(0.0) 0(0.0) 0(0.0)

2~3 a week 5(2.2) 7(2.9) 12(2.6) 10(4.4) 2(0.8) 12(2.6)

4~5 a week 25(11.2) 28(11.4) 53(11.3) 29(12.7) 24(10.0) 53(11.3)

Everyday 194(86.6) 210(85.7) 404(86.1) 190(83.0) 215(89.2) 405(86.2)

Total 224(100.0) 245(100.0) 469(100.0) 229(100.0) 241(100.0) 470(100.0)

χ2-value 0.197 7.046*

Dinner

Never 0(0.0) 12(4.9) 12(2.6) 7(3.1) 5(2.1) 12(2.6)

2~3 a week 7(3.1) 7(2.9) 14(3.0) 9(3.9) 5(2.1) 14(3.0)

4~5 a week 39(17.4) 50(20.6) 89(19.1) 41(18.0) 47(19.6) 88(18.8)

Everyday 178(79.5) 174(71.6) 352(75.4) 171(75.0) 183(76.3) 354(75.6)

Total 224(100.0) 243(100.0) 467(100.0) 228(100.0) 240(100.0) 468(100.0)

χ2-value 12.653** 1.986

1)N(%)
2)Lower group=total point less than 23
3)Higher group=total point more than 24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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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snack intake

Types of snack
Gender Stress level

Male Female Total Lower group2) Higher group3) Total

Flour based foods (noodles, spicy rice cakes, etc.)

Never 163(73.4)1) 210(84.0) 373(79.0) 179(77.8) 193(79.4) 372(78.6)

1~2 a day 52(23.4) 36(14.4) 88(18.6) 46(20.0) 44(18.1) 90(19.0)

3~4 a day 2(0.9) 4(1.6) 6(1.3) 3(1.3) 3(1.2) 6(1.3)

5 a day ≤ 5(2.3) 0(0.0) 5(1.1) 2(0.9) 3(1.2) 5(1.1)

Total 222(100.0) 250(100.0) 472(100.0) 230(100.0) 243(100.0) 473(100.0)

χ2-value 12.882** 0.414

Cookies and breads

Never 65(28.9) 68(26.9) 133(27.8) 70(30.0) 63(25.6) 133(27.8)

1~2 a day 146(64.9) 174(68.8) 320(66.9) 151(64.8) 170(69.1) 321(67.0)

3~4 a day 5(2.2) 11(4.3) 16(3.3) 6(2.6) 10(4.1) 16(3.3)

5 a day ≤ 9(4.0) 0(0.0) 9(1.9) 6(2.6) 3(1.2) 9(1.9)

Total 225(100.0) 253(100.0) 478(100.0) 233(100.0) 246(100.0) 479(100.0)

χ2-value 12.169** 3.143

Fruit

Never 78(35.1) 84(33.5) 162(34.2) 76(32.9) 86(35.4) 162(34.2)

1~2 a day 115(51.8) 138(55.0) 253(53.5) 125(54.1) 129(53.1) 254(53.6)

3~4 a day 24(10.8) 26(10.4) 50(10.6) 26(11.3) 24(9.9) 50(10.5)

5 a day ≤ 5(2.3) 3(1.2) 8(1.7) 4(1.7) 4(1.6) 8(1.7)

Total 222(100.0) 251(100.0) 473(100.0) 231(100.0) 243(100.0) 474(100.0)

χ2-value 1.119 0.457

Carbonated drinks

Never 170(76.6) 222(88.8) 392(83.1) 185(80.4) 208(85.6) 393(83.1)

1~2 a day 47(21.2) 27(10.8) 74(15.7) 41(17.8) 33(13.6) 74(15.6)

3~4 a day 4(1.8) 1(0.4) 5(1.1) 4(1.7) 1(0.4) 5(1.1)

5 a day ≤ 1(0.5) 0(0.0) 1(0.2) 0(0.0) 1(0.4) 1(0.2)

Total 222(100.0) 250(100.0) 472(100.0) 230(100.0) 243(100.0) 473(100.0)

χ2-value 13.490** 4.657

Juices

Never 106(47.5) 155(61.8) 261(55.1) 124(53.4) 137(56.4) 261(54.9)

1~2 a day 103(46.2) 89(35.5) 192(40.5) 92(39.7) 101(41.6) 193(40.6)

3~4 a day 12(5.4) 6(2.4) 18(3.8) 13(5.6) 5(2.1) 18(3.8)

5 a day ≤ 2(0.9) 1(0.4) 3(0.6) 3(1.3) 0(0.0) 3(0.6)

Total 223(100.0) 251(100.0) 474(00.0) 232(100.0) 243(100.0) 475(100.0)

χ2-value 10.938* 7.372

Functional drink (vitamin drink, sports drink, etc.)

Never 135(60.5) 187(74.5) 322(67.9) 160(69.3) 163(66.8) 323(68.0)

1~2 a day 81(36.3) 56(22.3) 137(28.9) 63(27.3) 74(30.3) 137(28.8)

3~4 a day 6(2.7) 8(3.2) 14(3.0) 7(3.0) 7(2.9) 14(2.9)

5 a day ≤ 1(0.4) 0(0.0) 1(0.2) 1(0.4) 0(0.0) 1(0.2)

Total 223(100.0) 251(100.0) 474(100.0) 231(100.0) 244(100.0) 475(100.0)

χ2-value 12.635** 1.556

Waters (barley tea, mineral water, etc.)

Never 17(7.6) 10(4.0) 27(5.7) 15(6.5) 12(4.9) 27(5.7)

1~2 a day 34(15.1) 50(19.9) 84(17.6) 38(16.4) 46(18.8) 84(17.6)

3~4 a day 76(33.8) 92(36.7) 168(35.3) 81(34.9) 88(35.9) 169(35.4)

5 a day ≤ 98(43.6) 99(39.4) 197(41.4) 98(42.2) 99(40.4) 197(41.3)

Total 225(100.0) 251(100.0) 476(100.0) 232(100.0) 245(100.0) 477(100.0)

χ2-value 4.986 1.037

1)N(%)
2)Lower group=total point less than 23
3)Higher group=total point more than 24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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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하는 학생(3.41)보다, 식욕이 좋은 학생(3.13)이 식욕

이 보통이거나(3.42) 나쁜 학생(3.43)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5. 식생활 가치 및 관심도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는 <Table 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기호지향(33%)이 강하며,

배고픔 해결(18%)과 삶의 즐거움(18%)이라 생각하는 비율

이 높았다. Lee(201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음식

섭취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맛, 영양, 위생, 기호도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Lee & Lee(1998)의 연구에서도 여학

생이 맛의 즐거움(25.9%)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고하였다.

Lee(200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급식에서 음식의 맛에 대

한 중요도(4.45)가 다른 급식 속성에 비해 높은 순위에 위치

하였고, Park & Jang(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 맛의 향상(49.1%)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

사되었다. 이렇듯 학생들이 기호와 맛에 집착하는 경향은 학

교급식 평가에서 본인의 기호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생활 가치는 남학생

과 여학생, 스트레스 낮은 군과 높은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Likert형 3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Table 5>, 평균 2.46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

(2.40)보다는 여학생(2.53)의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Table 4> The dietary habits to need to improve

Contents
Gender Stress levels

Male Female Sub-total Lower group2) Higher group3) Sub-total

Too much intake at once 38(17.0)1) 43(17.4) 81(17.2) 41(17.9) 40(16.5) 81(17.2)

Too little intake at once 19(8.5) 11(4.5) 30(6.4) 18(7.9) 12(4.9) 30(6.4)

Frequent skipping a meal 14(6.3) 6(2.4) 20(4.2) 9(3.9) 11(4.5) 20(4.2)

Irregular meal time 11(4.9) 13(5.3) 24(5.1) 14(6.1) 10(4.1) 24(5.1)

Unbalance diet 91(40.6) 90(36.4) 181(38.4) 79(34.5) 103(42.4) 182(38.6)

Prejudice against foods 24(10.7) 29(11.7) 53(11.3) 26(11.4) 27(11.1) 53(11.2)

Concentration on a snack more than a meal 7(3.1) 24(9.7) 31(6.6) 14(6.1) 16(6.6) 30(6.4)

Etc. 20(8.9) 31(12.6) 51(10.8) 28(12.2) 24(9.9) 52(11.0)

Total 224(100.0) 247(100.0) 471(100.0) 229(100.0) 243(100.0) 472(100.0)

χ2-value 16.898* 5.293

1)N(%)
2)Lower group=total point less than 23
3)Higher group=total point more than 24

*p<0.05

<Table 5> The primary value and interest in dietary life 

Contents
Gender Stress levels

Male Female Sub-total Lower group2) Higher group3) Sub-total

The primary value of dietary life

Health-oriented 38(16.9)1) 42(16.8) 80(16.8) 37(16.3) 44(18.0) 81(17.2)

Preference-oriented 83(36.9) 76(30.4) 159(33.5) 66(29.1) 91(37.1) 157(33.3)

As life habit 31(13.8) 30(12.0) 61(12.8) 32(14.1) 28(11.4) 60(12.7)

Alleviating hunger 42(18.7) 45(18.0) 87(18.3) 43(18.9) 42(17.1) 85(18.0)

Pleasure of life 28(12.4) 56(22.4) 84(17.7) 48(21.1) 37(15.1) 85(18.0)

Etc. 3(1.3) 1(0.4) 4(0.8) 1(0.4) 3(1.2) 4(0.8)

Total 225(100.0) 250(100.0) 475(100.0) 227(100.0) 245(100.0) 472(100.0)

χ2-value 9.672 6.611

Interest in dietary life 2.40±0.574) 2.53±0.58 2.46±0.58 2.50±0.54 2.44±0.60 2.46±0.57

t-value -2.424* 0.999

1)N(%)
2)Lower group=total point less than 23
3)Higher group=total point more than 24
4 Mean±SD, Likert-type 3-points scale: 1=low, 2=medium, 3=high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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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생활 관심도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6. 식사 전 손씻기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식사 전 손씻기 실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Table 6>, 과반수 이상(54%)이 생각날 때 씻는다고 응

답하여 손씻기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단체생

활을 하는 기숙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위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학생은 생각날 때 만 씻거나

(55.8%) 항상 씻는(27.4%) 비율이 여학생(각 52.2%, 22.3%)

에 비해 높은 반면, 메뉴에 따라 결정(14.3%)한다는 응답은

남학생(5.8%)에 비해 여학생(14.3%)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

러한 차이는 유의적인 수준이었다(p<0.05).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Jang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점심 식사 전에 항상 손

을 씻는다는 응답이 남학생 20.2%, 여학생 13.6%로 보고되

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식사 전 손씻기가 제대로 실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손씻기 여부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차이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총점 40점에 대해 평균 23.7점이었고, 남학생

(22.68)보다 여학생(23.75)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p<0.05).

둘째,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은 67%, 점심식사를 매

일 하는 비율은 86%, 저녁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은 75%이

었으며, 아침식사는 남학생(59.2%)보다 여학생(74.8%)에서,

저녁식사는 여학생(71.6%)보다 남학생(79.5%)에서 매일 먹

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 수

준에 따른 분석 결과, 점심식사를 매일하는 비율이 스트레스

낮은 군 83.0%, 높은 군 89.2%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셋째, 간식의 섭취 빈도는 기숙사 학교의 운영 특성상 ‘분

식류’(79%), ‘탄산음료류’(83%), ‘쥬스류’(55%), ‘기능성 음

료류’(68%)를 전혀 먹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

은 ‘분식류’(84.0%, p<0.01), ‘탄산음료류’(88.8%, p<0.01), ‘쥬

스류’ (61.8%, p<0.05), ‘기능성 음료류’(74.5%, p<0.01)를

절대 먹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남학생은 ‘과자 및 빵류’를 절대 먹지 않는 비율(28.9%,

p<0.01)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의 섭취 빈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본인의 식습관 중 편식(38%)과 많은 식사량(17%),

음식에 대한 편견(11%)을 주된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고, 성

별에 따른 개선해야 할 식습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으나(p<0.05),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섯째, 식생활 가치는 남녀 학생 모두 기호지향(36.9,

30.4%)의 특성을 보였으며,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남학생

(2.40)보다 여학생(2.53)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여섯째, 조사대상 학생 중 과반수 이상(54%)이 식사 전 생

각날 때 씻는다고 응답하였고 식사 전 항상 손 씻는 학생 비

율은 25%였다. 남학생은 생각날 때만 씻거나(55.8%) 항상

씻는(27.4%) 비율이 여학생(각 52.2%, 22.3%)에 비해 높은

반면, 메뉴에 따라 결정(14.3%)한다는 응답은 남학생(5.8%)

에 비해 여학생(14.3%)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적인 수준이었다(p<0.05).

본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습

관을 조사하고 성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의 생활 여건 상 외부 식당이나 매점을 이용

할 수 없기에 간식 섭취 양상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다르

게 나타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학교까지 이동해야 하

는 학생들보다 아침식사를 매일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

<Table 6> Washing hands before meals 

Occasions to wash hands
Gender Stress levels

Male Female Sub-total Lower group2) Higher group3) Sub-total

Always before meals 62(27.4)1) 56(22.3) 118(24.7) 61(26.4) 58(23.5) 119(24.9)

Before a meal when I think of washing 126(55.8) 131(52.2) 257(53.9) 128(55.4) 129(52.2) 257(53.8)

Decision by menu 13(5.8) 36(14.3) 49(10.3) 18(7.8) 31(12.6) 49(10.3)

Rarely before meals 25(11.1) 28(11.2) 53(11.1) 24(10.4) 29(11.7) 53(11.0)

Total 226(100.0) 251(100.0) 477(100.0) 231(100.0) 247(100.0) 478(100.0)

χ2-value 10.086* 3.469

1)N(%)
2)Lower group=total point less than 23
3)Higher group=total point more than 2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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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 또한 일반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시기이므로 편식이 문제점으로 드러

났고, 기호지향적인 식생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침과 저녁 식사의 규칙성과 간식 섭취 빈도, 개선해야 할

식습관,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식사 전 손씻기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스트레스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로 보아 기숙사형 고등학교 재학생

의 올바른 식습관 유도를 위한 교육 및 지도는 남녀를 구분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학생 대상 교

육에서는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산음료의 절제,

적은 식사량 및 잦은 결식과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유도하도

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여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저녁

식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며 식사보다 간식에

치중하지 않으면서, 특히 과자 및 빵류의 간식 섭취가 과다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식사 전 항상 손 씻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 세끼 식사 중 아침식사의 섭취 빈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나, 학생들의 하루의 활동 정도와 수업일정, 교내 매

점의 유무 등 학사일정 및 교육시설 환경과 연계된 식단 패

턴을 식단 작성 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저녁식

사의 결식률이 여학생에게서 높은 결과로 보아 외모에 관심

이 많은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감량 및 식이요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세끼 모두

를 학교급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식사의 질이

고려된 식단을 계획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가

치관과 식사예절 형성을 위한 고등교육용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표본 선정에 있어 기숙사생활을 하는 강원도 지

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국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의 실태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중에

도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등

학교의 운영방침이 달라짐에 따라 기숙사 학생들의 식생활

환경 및 식행동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기숙사 고

등학교가 확대 운영되는 시점에서 기숙사 운영 방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향후 연구가 시도 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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